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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켄디시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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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Rajkumar 사진3. 마을주민 Mr. Rajkumar

2020년 8월 14일 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사업이 종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두개 군(郡)에서 진행 되었고, 지원 가정 수는 1,800가정, 9,000명에게
긴급 식량지급, 마스크 지원, 손 씻기 시설 69개설치 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램프는 현지 공중보건감시원(PHI)과 협의하여 코로나19 정보와 예방법, 마스크
사용법과 증상 발생시 대응법 등 자료를 현지어로 번역한 인식개선자료를 총 1020 가정에
배포하였으며, 보건용 마스크 총 243,000 장과 손 씻기 위생 개선을 위해 비누세트 3,240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지어로 번역된
인식개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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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키트 안에는
쌀 10kg, 밀가루
5kg, 달커리 2kg, 
설탕 1kg, 
차 500g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코로나 19는 해외에만 고통을 준 것이 아닙니다. 국내 소외계층과 외국인

근로자, 난민, 탈북민에게는 매우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램프는 국내 아직

도움의 손실이 닿지 않는 분들을 찾아 마스크 기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스크 지원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물색한 결과, 라파엘클리닉, 여명학교,

난민들의 피난처까지 1월 한 달 동안 총 세 곳에 마스크 기부 하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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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클리닉

여명학교(탈북민학교)

난민들의 피난처

라파엘클리닉은 매주 일요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어 한 회 평균 3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명 학교는 탈북 과정에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평소에는 학교에서 식사를 해결하면서 학업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어려워지자 학교에서는 긴급히 생필품 꾸러미를 만들어 각 가정에 배송하면서 돕고

있었습니다. 더램프는 올 겨울 각 가정에 배송될 생필품 꾸러미에 마스크 4,000장을 기부하여

각 가정에 배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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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의 피난처는 박해와 전쟁을 피해 피난 한 난민들을 위해 피난처를 제공하고 난민

지위를 얻을 때까지 임시 숙소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난민을 돕는 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에게는 마스크 지원은 사각지대입니다. 수 많은 제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마스크 1,500매를 도와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더램프 소식지 제 23호



“ ‘ ‘ , 

�

대표 이영철 고문 이시영
이사 김달호, 김성민, 조영훈, 김철민, 이형우, 이홍규, 최도식, 구자범, 유명호, 성낙송

함께하는단체대전제일교회, 신철원중앙교회, 한울교회, 안동교회, 동행하는교회, 고능교회, 

뉴라이프교회, ㈜유니락, ㈜엠에스전기, 주작나무한의원, 위코스메틱스, JBN보험중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저희에게 천금보다도 더 귀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씨티은행-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입니다.

씨티은행과 경희대학교의 지원을 통해 저희 더램프에서 박열림 인턴이 8주 간

저희와 함께 하며 코로나19 사업, 기부 캠페인, 기관 대외홍보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씨티-경희대 인턴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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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열 림 간 사 님 은 부 산 에 서

지내시면서도 매주 월요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저희 기관 사무실로 오셔서 많은

업 무 를 도 와 주 셨 습 니 다 . 간 사 님 께 서

근무해주신 8주간 저희 더램프도 국내외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박열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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